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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품 멜론으로 과일시장에 활기
도쿄지사

브랜드 조사결과 바이어로부터 최고점 받은 아르스 멜론

･  고가에 판매되는 ‘황제 과일’이 많은 일본에서는 특정 과일이 부와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여겨져 선물용으로 

널리 판매되고 있다. 특히, 멜론은 과육이 달고 부드러워 일본의 대표적 여름 과일로 꼽히며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  일본 MJ신문사가 실시한 일본 내 멜론 브랜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 최고의 명품 멜론은 ‘아르스 멜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화점이나 슈퍼의 청과 구매담당 바이어를 대상으로 멜론의 맛, 외형, 크기, 인지도, 향, 공급의 

안정도, 가격수준의 타당성, 식감, 보전성, 산지 브랜드화, 네이밍 등 총 17개 항목을 5점 만점으로 종합평가한 

결과이며, 아르스 멜론은 모든 항목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

일본 주요 멜론 브랜드 조사

1위 2위 3위 4위 5위
아르스 멜론
머스크 멜론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미세하고 깊은 
그물망 무늬의 
외관과 연두색의 
과육이 특징이다. 

안데스 멜론
일본 최고의 
종묘기업인 
사카타노타네사가 
개발한 품종으로 
비닐하우스 재배가
가능해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

퀸시 멜론
오랜지색의 
과육이 특징이며, 
15~17정도로 
농도가 높고 
과즙이 많다.

다카미 멜론
높은 당도와 
좋은 향으로 
인기가 높다.

루피아레드 멜론
짙은 오렌지색에 
15정도의 
높은 농도를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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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바이어들의 제품 구매 기준

･  이번에 조사한 17개의 항목 중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맛’

으로, 조사응답자의 91%가 맛을 구매의 우선기준으로 꼽았으며, 2위는 외형, 

3위는 크기가 차지했다.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과일인 만큼 맛은 물론, 좋은 

외형의 멜론을 찾는 소비자의 심리가 바이어의 판단 기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멜론은 매년 생산량이 줄어 유통매장의 희망가격대와 동떨어진 시세를 

보이고 있으나, 멜론의 인기 덕분에 바이어들은 여전히 멜론 취급량을 늘려나가 

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바이어의 멜론 구매 기준

맛 91%

외형 69%

크기 58%

향 50%

공급의 
안정도 50%

가격

수준의 
타당성

46%

식감 44%

･  자국 과일의 높은 인기에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일본에서 개발된 과일품종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품종 등록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의 차별화를 통한 시장 진출 가능성

･  일본 과일시장에서 멜론의 인기는 여전히 높지만,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한국산 멜론의 일본 시장 진출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한국산 멜론은 대부분 시설재배로 시기상 일본산과의 직접적인 경쟁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소 약한 브랜드 인지도는 산지표기가 의무사항이 아닌 

외식업체의 수요를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지도 56%

바이어들의 향후 멜론 구매의사

늘린다/조금 늘린다줄인다/조금 줄인다

취급량(구매량)

14% 40%

매대 면적

19% 40%

구매 품종

21% 32%


